
내 영혼의 층 베란다2

이사를 온 후 가족들 사이에 어느새 베란다에 서서 놀이터를

내려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.

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마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도,

있는 듯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봅니다.

모두가 늦둥이 때문입니다.

그 아이가 혼자서 놀이터에 갔을 때면 영락없이 한 사람씩 베란다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.

문득 첫아이가 처음 혼자서 놀이터에 나가던 날이 생각납니다.

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버지인 내가 아이의 담력을 키우려고 강제로

내려보낸 날이었습니다.

아이를 내려보낸 후 층 베란다에서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2 .

아이는 폭도 되지 않는 길 건너의 놀이터에 가는데 마치3m

길이라도 잊을세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그렇게 아이는 놀이터를

향해 걸어갔습니다.

아내와 나는 층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내 자신의2

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.

언제 쥐었는지 내 손에는 신발이 들려져 있었고 마치 땅 하는, " !"

총소리와 함께 달려가는 선수의 모습을 하고 서 있는 것이100m

아닙니까?

그렇습니다!

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.

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...

조심 또 조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 넘어질까,

길을 잃을까 오늘도 내 영혼의 층 베란다에서 지켜보고 계시겠지요, 2 ?

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.

오늘도 늦둥이가 놀이터에 나갔습니다.

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베란다에는 할아버지를 위시하여 차례대로

무언가 무척 궁금한 사람들처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.

겉으로 내색하진 않지만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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